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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확대
- 참여 연령 확대(18-30세 → 18-34세)를 통한 양국 청년 교류 활성화 기대

  오는 6월 1일부터 한-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

30세에서 34세로 상향된다. 한국과 덴마크 양국 정부는 「한-덴마크 워킹

홀리데이 양해각서」를 개정하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연령을 기존 

18-30세에서 18-34세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, 34세까지 상향된 연령 

상한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.  

  지난 2010년 처음 체결된 「한-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」를 기반

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이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, 여행과 경비 충당

을 위한 취업 활동을 하면서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. 

앞으로는 18세부터 34세까지의 양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

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 교류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한-덴마크 우호 관계 

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

  한편, 우리나라는 덴마크를 포함하여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

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,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

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

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. 

  

 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

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청년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

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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